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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문화예술 시장의 확대로 

인터넷을 통한 문화소비가 일상화 되었다. 문화소비 

비율은 전체 국민의 81.5%까지 증가하였으며, 관

련 정보의 주요 습득처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언급한 

소비자가 전체의 33.0%에 달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이를 통해 오늘날 문화소비와 정보추구행동

의 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추측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연예술은 전형적

인 경험재로서 향유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취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터넷의 영향이 막대하다(차민경, 

최연식, 이창진, 2015). 오늘날 공연예술 소비자의 

모습은 전통적인 소비자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공연장 티켓을 구매하고 관람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의 영향으로 공연

예술 소비 패턴이 확장되었다(추승엽, 임혜민, 임성

준, 2019). 

예컨대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

서나 간편하게 공연예술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검

색을 통해 문화자본을 축적한다(Wellman, 2001; 

Chan & Goldthorpe, 2010). 이로써 공연에 대

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장르에 대한 심

도 있는 지식을 축적하여 비판적이고 지적인 ‘전문 

향유가’로 성장한다(김은미, 권경은, 2012). 

또한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관심과 취

향을 가진 사람들과 결집하여 공연예술 관련 지식을 

정보자본에 따른 공연예술 소비자 행동분석: E-TPB를 기반으로*

백 보 현**

권 혁 인***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된 정보자본이 공연예술 소비자의 확장된 문화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소비 행동을 정보소비, 콘텐츠소비, 정보생산으로 확장하고, 해당 변수를 

계획된 행동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소비가 증가할수록 공연예술 소비가 증가하였다. 공연예술은 전형적인 경험재로서 사전 정보 탐색

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보소비 행동은 문화자본 축적에 밑거름이 되어 실제 콘텐츠 소비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연예술 소비가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정보생산 활동 역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문화

생산은 개인의 문화자본 재정립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문화자본 축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문화소비와 

직결된다. 

본 연구는 문화자본의 이론적 논의를 가정 또는 학교에서 탈피하여, 정보자본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

을 가진다. 더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의 종속변수를 확장하여 소비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계획된 행동이론, 공연예술, 정보생산, 정보소비, 정보자본

논문접수일: 2019. 03. 20.  1차 수정본 접수일: 2019. 05. 29.  2차 수정본 접수일: 2019. 06. 21.  게재확정일: 2019. 06. 26.

*   이 논문은 2018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bellart318@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hikwon@cau.ac.kr), 교신저자



126 KBR 제23권 제3호 2019년 8월

생산 및 공유한다. 문화소비는 본질적으로 상호적, 

사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소비자

의 정보생산은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된다(Kozinets et al., 2008). 따라서 공연 관

련 정보 생산은 강력한 문화소비 촉매제가 된다. 즉, 

공연예술과 관련된 정보 소비 및 생산 활동은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공연예술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국내외 주요 공연예술 기관 및 기업들은 인

터넷을 통한 관객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일찍부터 온라인상에서 관객과 소통하기 위

해 앞장서 왔다(차민경, 권상희, 2013). 모든 공연

예술 관련 기관 혹은 기업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운영하거나 공연 마니아층이 가

입하고 있는 각종 싸이트와 연계하여 공연단 및 작

품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계는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자본 축적을 통해 관객개발에 집중해왔다.

따라서 공연예술과 정보자본에 대한 선행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공연에 대한 후

기가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온라인 구전의도(E-Word of Mouth)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구전의도 형성 전후의 소

비자 행동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Chun, 

Park, & Lee, 2012; Hausmann & Poellmann, 

2016). 또한 온라인 SNS 마케팅 연구의 경우, 공

급자 측면에서 효과성을 입증하였을 뿐 소비자의 행

동을 세분화하여 파악하지 못했다(남정미, 유소이, 

2013; 김현숙, 심성욱, 손영곤, 2016). 

전반적으로 그간 공연예술계의 정보자본에 관한 

연구는 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어

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차민

경, 권상희, 2013). 정작 소통의 대상인 소비자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화소비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다. 이용자의 심

리에 따라 상호작용 정도가 결정되는 인터넷의 특성

상 공연예술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강하영, 2016). 따라서 마케팅 전

략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소비자 행동’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정보자본에 따른 공연예술 소비자의 문

화소비 행동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상의 공연예술 소비자 행동 

변화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현대사회에서 문화자본의 핵심지표라고 일컬어지

는 정보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공연예술 소비자의 확

장된 문화소비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Lewis, 1980; 

Lamont & Lareau, 1988; Crane, 1992; Peterson 

& Kern, 1996). 정보자본 관련 선행연구에 따라 

온라인상의 공연예술 소비자 행동을 정보 소비와 생

산으로 나누고, 이를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적용하여 문화예술 소비자

들의 소비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정보자본을 활용한 문화자본 축적이 공연예

술 관객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프라인 공연예술 콘

텐츠 소비와 온라인상의 정보 소비 및 생산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문화자본과 정보자본

공연예술은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상품의 

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험재이다(차민경, 최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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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진, 2015). 따라서 공연예술 소비자는 일반 제

품 소비자보다 인지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 정

보탐색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특성이 있다(Rook & 

Hoch, 1985). 이때 탐색 과정에서 얻어지는 사전

지식과 정보는 공연예술 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다. 왜냐하면 공연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를 

소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경험재

의 특성상 아는 만큼 관람 경험에서 얻는 만족과 효

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DiMaggio & Ostrower, 

1990). 즉, 개인이 공연에 대한 ‘정보’ 또는 ‘지식’을 

얼마나 얻었느냐에 따라 향유의 깊이가 달라진다.

Bourdieu(1983/1986)는 문화예술 향유에 필

요한 ‘정보’ 또는 ‘지식’의 중요성을 문화자본론

(Cultural Capital Theory)을 통해 설명하였다. 

문화자본론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문

화적 취향(Taste)이 형성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축

적된 개인적 자산을 ‘문화자본’이라고 칭한다. 소비

자는 문화자본을 습득함으로써 예술을 어렵고 먼 대

상이 아니라 친근하고 가까운 대상으로 인식하며, 예

술의 상징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문화자본 연구 초기에는 학교 또는 가정이 지식 

습득의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에 ‘교육자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Bourdieu, 1983/ 

1986). 이때, 당시 프랑스 학교는 계급의 이분화와 

고착화가 당연시 여겨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와 사회계급은 일대일 상응관계

를 이룬다는 상동성(Homology) 가설에 입각하여 

계급의 재생산 관점으로 문화소비를 해석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박현우, 2016).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계급구조는 와해되

었고,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은 정보기반의 사회구조

를 형성하였다(Hargittai & Walejko, 2008; Chan 

& Goldthorpe, 2010). 온라인 미디어 시대에 들

어서면서 생활 깊숙이 파고든 인터넷의 보편화는 소

수 상층계급에 의해 한정되던 공연예술을 적은 비용

으로 만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대사회

에서 문화소비의 결정요인은 누가 어떤 사회계층에 

속하느냐의 문제에서 벗어나, 누가 더 많은 정보자

본을 보유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

냐의 관점으로 전환된 것이다(Lewis, 1980; Lamont 

& Lareau, 1988; Crane, 1992; Peterson & 

Kern, 1996). 즉, ‘정보자본’이 문화자본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학계에서도 문화자본 습득의 핵심 요인으

로 정보자본을 언급하는 연구가 다수 등장하였다. 

Broudieu & Wacquant(1992)는 정보자본을 개

념화하였으며, Wellman(2001)은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문화소비 현상을 설명

하였다. 또한 Roose & Stichele(2010)은 정보자

본이 단순히 정보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당한 문화인지 감지하는 것과 해당 장르를 해독할 

수 있는 정보처리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문화소비 연구의 초점은 <표 1>과 같이, 상동성 가

설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정보 활용 수준에 따

라 문화소비가 달라진다는 개인화 가설로 전환되었

다(김은미, 서새롬, 2011; 김은미, 권경은, 2012; 

Wellman, 2001, Chan & Goldthorpe, 2010; 

Roose & Stichele, 2010).

이러한 개인화 가설로의 이행은 기존 문화소비 측

정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어넣었다. 현재까지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오로지 소비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방문 빈도 혹은 행동의도를 측정해왔

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문화소비가 

개인화됨에 따라 문화소비자들은 단순 ‘소비’라고 단

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백보현, 

2018). 예를 들어, 문화적 욕구가 큰 사람들은 극

장에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정보

를 검색하고, SNS에 후기를 남기는 등 문화소비 관

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문화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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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상을 얼마나 자주 소비하는가로 측정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문화소비 전후에 나타나는 일

련의 정보소비와 정보생산 활동을 문화소비의 부수

적인 행동라고 인식해왔다(서우석, 이호영, 2010).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으로 문화에 대한 정보가 증가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문화소비 관련 활동은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문

화소비의 다양한 행동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문화소비와 정보활동은 서로 다른 차원이 아니라 연

장선상에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에 대한 논의를 ‘무

엇’을 소비하는가에서 ‘어떻게’ 소비하는가로 확장하

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정보자본 기반의 확장된 문화소비 활동을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문화소비 그 자체와 사전 및 사후에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행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2.2 확장된 문화소비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자본에 따른 문화

소비의 확장을 ‘정보소비2)’, ‘정보활용’ ‘정보생산3)’

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있다(Moe, 2003; 김은

미, 권경은, 2015; 차민경 외, 2015). 정보소비는 

사전 정보탐색 정도를 일컫는다. 정보활용은 단순 

정보 공유 또는 전달 등의 행동을 의미하며, 넓은 의

미에서 정보생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생산

은 기존의 정보 활용을 넘어, 자신만의 감상과 후기

를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Caves(2000)는 일반적인 문화소비(Culture 

Consumption)와 정보활동이 선행된 문화소비

(Informed Culture Consumption)가 질적으로 

다른 행동임을 강조하며 정보소비의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일례로 국악 공연을 관람하러갈 때, 타인에 

의해 또는 시간이 남아서 방문하는 것과 공연에 대

한 정보를 사전에 스스로 탐색한 후 방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화소비이다. 후자의 경우 대

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넘어, 관련 지식까

지 습득함으로써 지적인 감상태도를 취할 수 있고, 

관람 후에는 많은 양의 문화자본을 체화할 수 있다

(서우석, 이호영, 2010). 즉, 정보소비 정도에 따라 

문화소비의 수준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정보생산’은 문화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혁신적으로 활동을 주도하며 집단적 창조성을 구현

하기 때문에 확장된 문화소비의 핵심적 활동이다

(Moe, 2003; Kozinets et al., 2008). 일반적으

로 공연관람은 작품 그 자체를 보기 위한 목적도 있

으나, 타인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과정도 중요하다. 

1인 관람객 보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온 관람객

이 많은 이유도 공연예술의 본질적인 상호성, 사교

1) <표 1>에서 언급한 교육의 개념은 학교와 가정의 교육이 계급의 재생산 및 공고화에 영향을 미치던 1980년대 상동성 가설에 국한한

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보편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자본의 평등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본 연구 흐름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다.

2) 정보소비 이외에 정보탐색, 정보검색, 정보획득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3) 정보생산 이외에 정보제공, 정보확산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내용 습득처 핵심어

상동성 가설 문화소비와 사회계급은 교육의 영향에 따라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짐 교육 자본1) 계급의 재생산

▼         ▼         ▼         ▼

개인화 가설 문화소비는 정보의 활용 수준에 따라 개인화 됨 정보 자본 평등화 개인화

<표 1> 문화자본 연구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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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인한다. 자신의 문화소비 경험을 타인과 상

호작용할 때 가치가 재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공연

에 대한 정서적 만족도가 상승한다. 따라서 건강한 

정보생산은 문화소비의 지속성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김은미, 권경은, 2012; 김은미, 권경은, 

2015).

또한, 정보생산 활동은 그 영향력이 본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정보생산

은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당대의 문화적 흐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가고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김은미, 권경은, 2012; 권경은, 2017). 

실제로 일부 선행연구에서 기업 주도의 마케팅보다 

소비자들의 인터넷 후기가 문화소비에 더 큰 상승작

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남인용, 백경옥, 

2012). 이를 통해 공연예술 소비자들의 정보생산이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보소비, 정보생산 등의 확장된 문화소비 

개념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해당 연구들은 문화소비를 방문빈도 또는 행동의도

로 측정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정보추구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보소비, 콘텐츠소비 그리고 정보생산 과정

이 연계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비 행동을 

정보소비와 정보생산까지 확대하고,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2.3 계획된 행동이론

소비자의 행동의도와 행동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Fishbein

과 Ajzen(1975)는 인간의 행동은 행동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행동의도는 태도(Attitude)와 주관적 규범

(Subject norm)이라는 두 선행요인에 의해 예측된

다고 주장하며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이하 TRA)을 제시하였다. 이후 TRA는 행

동연구 분야에서 지배적인 이론으로 인식되어 왔다

(Norman & Smith, 1995; Cooker & Sheeran, 

2004; Pavlou & Fygenson, 2006). 

그러나 후속 연구자들은 사람의 행동이란 비자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통제

력을 추가하여 구성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Davis, 1989; Bagozzi, Baumgartner 

& Yi, 1992; Moan & Rise, 2005). 이에 Ajzen 

(1991)은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를 제

시하였다. TPB는 특정 행동을 하려는 행동의도

(Behavior Intention)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

문에 의사결정 연구의 기초적 근간이 되었다. 이후 

사회과학 및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서 널리 활용

되며, 기타 소비자 행동 이론과 비교하였을 때 행동

연구자 (연도) 확장된 문화소비 영역

Moe (2003) 정보획득 → 정보활용 → 정보확산 전체

허경옥 (2013) 정보탐색 → 정보활용 → 정보생산 전체

김은미, 권경은 (2015) 정보소비       →       정보생산 음악

차민경 외(2015) 정보검색       →       정보제공 클래식

권경은(2017) 정보추구       →       취향표현 음악/영화

<표 2> 정보자본에 따른 확장된 문화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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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우수함이 증명되었다

(Lam and Hsu, 2004; Dawkins and Frass, 

2005).

이에 본 논문에서는 E-TPB를 적용하여 공연예술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이론을 적용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TPB는 소

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다속성 태도 모델(Multi- 

attribute Attitude Model; 이하 MAM), 가치-

태도-행동 모델(Value-Attitude-Behavior Model; 

이하 VAB),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Model; 이하 TRA) 등과 비교하였을 때 행

동의도와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다(Lam and Hsu, 2004; Dawkins and Frass, 

2005). 따라서 소비자 행동 모형 중 예층력이 검증

된 TPB모델을 선정하였다.

둘째, TPB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확장 변수를 

추가한 E-TPB를 활용하여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agozzi, 

1981; Qullette and Wood, 1988; Vallerand 

et al., 1992) TPB 모델을 제시한 Ajzen(1991) 

역시 모형의 설명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경우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확장모형(Extended-TPB; 이하 

E-TPB)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다

양한 분야에서 확장변수를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윤설민, 2011; 남정미, 유소이, 2015; 배정

섭 외, 2015; 이후석, 오민재, 2016; Richetin et 

al, 2008). 

그러나 E-TPB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ichetin 

et al(2008)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기존 설

명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지식이나 애착도 등을 

활용하거나, 조절변수를 추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

다. 또한 종속변수를 행동의도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행동의도는 단순히 하

나의 의도에서 끝나는 것을 넘어, 다양한 행동 패턴

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세분화된 행동을 분석

하는 마케팅 전략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행동의도 이후의 행동을 정보소비, 콘텐츠 소비, 정

보생산으로 확장하고, 이를 E-TPB에 적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 행동 모형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아닌 행동(Behavior) 그 자

체이며(Ajzen, 1991), 오늘날에는 소비패턴의 다

양화로 인해 문화소비가 사전 및 사후 행동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보자본 

기반의 공연예술 소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방법 및 설계

3.1 연구 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문화자본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가설

은 아래와 같다.

태도(Attitude)는 특정 대상과 관련된 행동을 수

행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태도는 

그 행동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개인적 판

단과 행동 후 결과에 대한 감정에 따라 형성된다

(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예를 들어 공연을 보면 문화예술 향유욕구

가 해소될 것이라는 우호적인 예상이 선행될 때, 공

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 태도는 행동

의도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소비자 행동 모형에서 

주요 변수로 활용되어왔다. TPB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태도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이 실증적으로 검정되었다(백보현, 2018; Richetin, 

et. al, 2008; Dijst et al, 2008; Tilem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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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주관적 규범(Subject Norm)은 개인이 특정 행동

을 수행할 때 주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속한 

사회가 그 행동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에 기반하여 형성된다(Ajzen & Fishbein, 1980). 

즉,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

동을 어떻게 생각할지 스스로 인식하고, 수행 여부

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주변인들이 나의 행동에 

대해 긍적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지할수록 행동의도

가 증가한다(Fishbein & Ajzen, 1975). TPB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이 실증적으로 검정되었다

(Dijst et al, 2008; Tilema et al, 2009; Fry, 

Drennan, Previte, White & Tjondronegoro,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는 특정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내적 및 외적 요소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발전

된 개념으로, 본인이 행동에 대한 통제능력을 얼마

나 가지고 있다고 자각하는지에 따라 행동의도가 달

라진다(Ajzen, 1991). 행동자에게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실현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 기

회, 능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변수이다

(Ajzen, 1991). TPB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이 

실증적으로 검정되었다(남정미, 유소이, 2015; 백

보현,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

제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

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2: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행동의도란 공연예술 상품을 향유하고 싶은 정도

로 정의할 수 있다. 행동의도는 자신이 하고자하는 

행동에 대한 의지의 표명으로써 행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Ajzen, 1991). 이에 공연예술계에서

는 소비자가 공연예술 향유 욕구가 증가할수록 정보

활동으로 관련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고자 한다는 주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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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제기되고 있다(차민경, 권상희, 2013; 차민경, 

최연식, 이창진, 2015; Moe, 2003). 왜냐하면 스

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

인상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한 상황에

서, 정보소비를 통한 문화자본 습득은 문화소비의 

필요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문화

예술 향유의도가 높을수록 정보소비를 할 확률이 증

가함을 검증하였다(전종우, 2012; 김은미, 권경은,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 소비자의 행

동의도가 정보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

하였다.

또한 행동의도의 발생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 공연예술 상품을 대상으로 행동의도와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에서 공연

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공연관람, 즉 콘텐츠 소

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남정

미, 유소이, 2015; 배정섭, 원도연, 조광민, 2015; 

Richetin te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

연예술 소비자의 행동의도가 콘텐츠 소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H4: 행동의도는 정보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5: 행동의도는 콘텐츠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활동은 문화자본 축적의 중

요한 창구로써, 문화소비 활동의 패턴을 변화시켰다

(Wellman, 2001). 일반적으로 TV, 라디오 등으

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은 문화소비 활동

을 감소시킨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는 달리 문화소비와 병행적 발전관계에 있다

(Gridwold & Wright, 2004). 즉, 정보소비가 증

가할수록 문화소비 활동이 촉진된다. 공연예술 분야

의 선행연구에서는 공연 관련 정보 검색을 많이 하

는 사람의 문화소비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통계

적으로 검증하였다(서우석, 이호영,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소비가 콘텐츠 소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문화소비가 자신을 표현하는 경쟁력의 수단

으로 여겨지면서, 문화소비 경험을 온라인에 업로드 

하는 정보생산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김은미, 권경

은, 2012). 블로그, Youtube 채널, SNS 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커뮤니티에 게시물 또는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들의 정보생산은 자신의 문화자

본을 재구성함과 동시에 타인의 정보소비에도 긍정

적 영향력을 행사한다(서우석, 이호영, 2010; 차민

경, 최연식, 이창진, 2015). 정보생산 활동은 소비 

경험이 집적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능동적인 

행동이므로(서우석, 이호영, 2010), 콘텐츠 소비

는 정보생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소비가 빈도가 높을수록 온라

인상의 정보생산 활동 역시 증가함을 검증하였다

(Hargittai & Walejko, 2008; Chun, Park, & 

Lee, 2012; Hausmann & Poellmann,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소비가 정보생산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6: 정보소비는 콘텐츠 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콘텐츠 소비는 정보생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표 3>과 같

이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표 4>와 같이 측정항

목을 구성하여 변수별로 각각 4개의 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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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조작적 정의

태도 특정 행동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개인의 감정

주관적 규범 특정 행동을 할 때 나의 주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하는 사회적 압력

지각된 행동통제 내적 및 외적 요소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행동의도 공연예술 상품을 향유하고 싶은 정도

정보소비 공연예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정도

콘텐츠 소비 공연예술 상품을 관람하기 위해 소비하는 정도

정보생산 공연예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생산하는 정도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측정항목 참고문헌

태도

나는 공연을 자주 관람하고 싶다.

나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공연 관람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연 관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설민(2011), 남정미, 유소이(2015), 

백보현(2018), Fishbein(1963), 

Fishbein & Ajzen(1975), 

Richetin et al(2008), Dijst et 

al(2008), Tilema et al(2009)

주관적

규범

주변사람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싶을 것이다.

주변사람들은 공연 관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주변사람들은 공연 관람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주변사람들은 공연 관람이 바람직한 여가생활 증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설민(2011), 남정미, 유소이(2015), 

백보현(2018), Fishbein & Ajzen(1975), 

Richetin et al(2008), Dijst et 

al(2008), Tilema et al(2009), 

Fry et al(2014)

지각된

행동통제

나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감상능력을 갖추고 있다.

나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나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나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윤설민(2011), 남정미․유소이(2015), 

배정섭 외(2015), 백보현(2018), 

Ajzen(1991), Tillema et al(2009), 

Richetin et al(2008), 

행동의도

나는 공연 관람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나는 공연 티켓을 구매할 의도가 있다.

나는 공연 관람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나는 공연 관람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윤설민(2011), 백보현(2018), 

Perugini & Bagozzi(2001), 

Richetin et al(2008), 

Dijst et al(2008)

정보소비

나는 공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나는 공연 관련 서적이나 잡지 등을 찾아 읽는다.

나는 공연 관련 소식을 접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공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다.

김은미, 권경은(2015), 허경옥 (2013), 

차민경, 최연식, Moe(2003)

콘텐츠

소비

나는 공연 티켓을 주기적으로 구매한다.

나는 주기적으로 공연을 관람한다.

나는 공연으로 여가 생활을 즐긴다.

나는 바쁘더라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노력한다.

남정미, 유소이(2015), 배정섭, 원도연, 

조광민(2015), Richetin te al.(2008)

정보생산

나는 각종 매체에 공연 관람 후기를 남긴다.

나는 공연 관람 후 느낀 점을 지인들과 공유한다.

나는 온라인상에서 공연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다.

나는 공연 관람 후에 각종 매체에 관련 정보를 남긴다.

김은미, 권경은(2015), 허경옥 (2013), 

차민경, 최연식, Moe (2003)

<표 4> 변수의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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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모집단은 일반인이며, 편의표본추

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여 선정하

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총 45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

외하고 총 411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총 설문조

사 수행기간은 2017년 04월 05일~04월 30일까

지, 약 한 달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5와 Amos 23을 활

용하였다. Amos는 측정오차를 통제하기 때문에 정

밀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체 구조방정식 

모형의 최적화를 확인하는데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확장 변수를 추가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성별의 분포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277명(67.4%)과 135명(32.6%)로 나타났고, 연

령의 분포는 20대 205명(49.9%), 30대 72명

(17.5%), 50대 66명(16.1%) 순으로 나타나, 20

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은 대학 재학 

142명(34.5%), 대학 졸업 148명(35.5%)로 나타

났다. 직업은 학생 163명(39.7%), 공무원 139명

(33.8%)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소득은 100만원 미

만이 146명(35.5%), 200-300만원이 82명(20%) 

순으로 나타났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2.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모형을 구성하는 각 변수별 측정지표들에 대한 타

당도(Validity)를 검증하고자 SPSS 25를 활용하

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

다. 측정문항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성

분분석(Principle Components Analysis)을 활용

하였으며, 요인적재량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 방식 

중 베리맥스(Varimax)를 선택하였다. 요인적재량 

기준은 0.5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KMO(Kaiser 

Meyer-Olkin) 수치는 기준치인 0.5보다 높은 

0.941이므로 본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

인하였다. 다음으로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x²= 

13889.652(p=.000)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

력은 86.565%이다. 이로써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

성을 확보하였다.

측정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크리 플롯(Scree 

Plot)4)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요인7개 이상부터 고

유값이 0.488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28개의 측정항목을 활

용하여 7개의 공통요인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서 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대상으로 Cronbach’s 

Alpha(α)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개별 요인

의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을 상회하여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Nunnally et al., 1994).  

4.2.2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요인을 바

4) 스크리 플롯은 고유값과 요인의 수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고유값을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여 직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현저한 굴곡이 나

타나는 지점을 팔꿈치(elbow point)라 하며, 이 지점 이상의 수만큼을 측정요인으로 삼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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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AMOS 23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MIN=881.346, CMIN/DF=2.679, NFI=0.938, 

IFI=0.960, TLI=0.954, CFI=0.960, RMSEA 

=0.064, RMR=0.096로 나타났다. RMSEA 지

수가 적합은 아니지만 수용 가능 수준이며, 다른 지

수값들이 기준을 상회하므로 본 모형의 적합도가 우

문항
요인 적재량

1 2 3 4 5 6 7

정보생산

(IP)

IP1 0.877 0.125 0.148 0.212 0.067 0.167 0.205

IP2 0.876 0.122 0.125 0.186 0.065 0.158 0.233

IP3 0.852 0.114 0.148 0.261 0.050 0.169 0.208

IP4 0.765 0.045 0.070 0.142 0.079 0.083 0.264

주관적

규범

(SN)

SN1 0.111 0.874 0.196 0.088 0.140 0.214 0.102

SN2 0.118 0.871 0.207 0.089 0.184 0.232 0.003

SN3 0.119 0.861 0.181 0.080 0.130 0.222 0.012

SN4 0.039 0.812 0.204 0.134 0.175 0.185 0.172

정보소비

(IC)

IC1 0.148 0.230 0.852 0.201 0.149 0.230 0.153

IC2 0.142 0.264 0.812 0.196 0.187 0.261 0.130

IC3 0.185 0.264 0.787 0.227 0.217 0.267 0.124

IC4 0.119 0.255 0.776 0.212 0.229 0.257 0.214

행동의도

(IN)

IN1 0.239 0.123 0.238 0.815 0.165 0.132 0.268

IN2 0.222 0.103 0.151 0.793 0.239 0.111 0.282

IN3 0.274 0.140 0.227 0.788 0.172 0.162 0.271

IN4 0.258 0.111 0.214 0.761 0.217 0.218 0.238

지각된

행동통제

(PCB)

PCB1 0.117 0.120 0.151 0.086 0.834 0.144 0.111

PCB2 0.137 0.144 0.160 0.165 0.810 0.175 0.114

PCB3 -0.033 0.154 0.138 0.159 0.786 0.180 0.249

PCB4 0.032 0.190 0.139 0.203 0.773 0.126 0.117

태도

(AT)

AT1 0.170 0.308 0.239 0.148 0.184 0.813 0.092

AT2 0.169 0.329 0.272 0.173 0.207 0.784 0.060

AT3 0.197 0.280 0.308 0.149 0.224 0.771 0.163

AT4 0.196 0.249 0.250 0.172 0.245 0.718 0.185

콘텐츠 소비

(CC)

CC1 0.307 0.087 0.137 0.268 0.216 0.080 0.818

CC2 0.326 0.077 0.160 0.264 0.244 0.127 0.799

CC3 0.321 0.065 0.177 0.291 0.208 0.110 0.797

CC4 0.353 0.131 0.172 0.372 0.103 0.199 0.661

eigen-value 13.946 3.496 2.092 1.471 1.277 1.031 0.925

분산설명(%) 49.808 12.486 7.470 5.253 4.561 3.683 3.305

누적설명(%) 49.808 62.294 69.764 75.016 79.577 83.260 86.565

신뢰도 계수 .944 .946 .966 .953 .895 .950 .952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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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요인적재량을 

측정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성 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준화 계수의 기준은 0.5 이상으로 보았

으며, 기각률을 뜻하는 유의성(C.R.)은 1.965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은 잠재변수

가 관측변수의 50% 이상을 설명해야하므로 0.5를 

기준으로 하며,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lity)

이 0.7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확보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요인적재량은 0.5 이상이며, 

유의성이 1.965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확보하였

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판별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변수
측정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값 AVE

개념

신뢰도

태도

(AT)

AT1 1.000 0.957 FIX

0.705 0.905
AT2 1.019 0.954 0.023 43.731 ***

AT3 1.012 0.905 0.029 35.018 ***

AT4 0.984 0.821 0.038 26.017 ***

주관적

규범

(SN)

SN1 1.000 0.903 FIX

0.762 0.927
SN2 1.069 0.949 0.032 33.192 ***

SN3 1.105 0.927 0.035 31.166 ***

SN4 1.033 0.841 0.042 24.587 ***

지각된

행동통제

(PCB)

PCB1 1.000 0.818 FIX

0.528 0.817
PCB2 1.040 0.853 0.052 19.833 ***

PCB3 1.015 0.844 0.052 19.549 ***

PCB4 0.971 0.785 0.055 17.748 ***

행동의도

(IN)

IN1 1.000 0.883 FIX

0.697 0.902
IN2 1.005 0.943 0.033 30.673 ***

IN3 1.013 0.942 0.033 30.630 ***

IN4 0.948 0.889 0.036 26.616 ***

정보소비

(IC)

IC1 1.000 0.918 FIX

0.828 0.951
IC2 0.986 0.932 0.029 34.049 ***

IC3 1.037 0.957 0.028 37.265 ***

IC4 1.023 0.940 0.029 35.073 ***

콘텐츠 

소비

(CC)

CC1 1.000 0.945 FIX

0.636 0.875
CC2 0.999 0.957 0.024 42.164 ***

CC3 0.973 0.933 0.026 37.803 ***

CC4 0.969 0.834 0.037 26.521 ***

정보생산

(IP)

IP1 1.000 0.943 FIX

0.619 0.865
IP2 1.041 0.971 0.023 45.050 ***

IP3 1.011 0.947 0.025 40.333 ***

IP4 0.715 0.735 0.035 20.154 ***

<표 7>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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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성은 인과관계를 검정할 요인들이 서로 다

른 개념으로 구별됨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목

적이 있으며, 잠재변수 간의 낮은 상관관계가 있으면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본다(Fornell & Larker, 

1981). 분석결과, 가장 작은 평균분산추출값의 제

곱근이 모든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값보다 크기 때

문에 연구모형의 판별타당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

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타당성이 확

보되었다. 

4.2.3 가설 검정

가설검정에 앞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

하였다. CMIN=1105.852, CMIN/DF=3.253, 

NFI=0.922, IFI=0.945, TLI=0.939, CFI= 

0.945, RMSEA=0.074로 나타났다. CMIN값은 

부적합하지만, 추정할 모수의 수가 많고 표본의 크

기가 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

에 기타 지수의 적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RMSEA는 수용가능 수준이며, 기타 지수값들이 기

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본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각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이

를 위해 모형 상의 모수들을 추정한 결과는 <표 9>, 

<그림 2>와 같다.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 간의 <가

설 2>는 기각되었으나, 그 밖의 가설은 모두 채택되

었다. 

첫째,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β=0.363, p=.000으로 나

타나 채택되었다. 이는 공연에 대한 호감, 유익함, 

즐거움, 매력 등을 느끼며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의 경우 공연을 향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

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윤설민(2011), 

남정미, 유소이(2015), 배정섭 외(2015), Perugini 

& Bagozzi(2001)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β=0.031, p=.690으

구성변수 1 2 3 4 5 6 7 Mean SD

태도

(AT)

1

(0.839)
5.43 1.29

주관적 규범

(SN)
0.649***

1

(0.872)
5.48 1.09

지각된 행동통제

(PCB)
0.549*** 0.459***

1

(0.726)
4.78 1.20

행동의도

(IN)
0.522*** 0.384*** 0.525***

1

(0.843)
4.64 1.39

정보소비

(IC)
0.686*** 0.584*** 0.531*** 0.603***

1

(0.909)
5.71 1.16

콘텐츠 소비

(CC)
0.442*** 0.308*** 0.525*** 0.715*** 0.509***

1

(0.979)
3.52 1.60

정보생산

(IP)
0.473*** 0.340*** 0.302*** 0.597*** 0.451*** 0.648***

1

(0.786)
3.78 1.59

**p < 0.01, 괄호 안의 값은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표 8> 확인적 요인분석의 판별타당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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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최근 자기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주지혁, 2013), 최근 주관적 규범이 기각되거나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윤설민, 2011; 배정섭 외, 2015; 김희진, 김인신, 

2016; Culos-Reed, Gyurcsik & Brawley, 2001; 

Rivis & Sheeran, 2003; Cheng, Chen & Chen, 

2012). 문화예술 활동 참여는 개인적 감정에 의해 

참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친

구, 부모님, 선생님과 같이 나의 생활에 관여된 주변 

사람들의 의사보다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윤설민, 2011). 특히 문화예

술 분야는 감성적 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관적 

규범이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문화소비 의도는 

주변인의 권유나 압력보다 스스로의 의사에서 기인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β=0.420, p= 

.000으로 채택되었다. 즉, 공연예술을 향유하기 위

해 자신의 내적 요인(자신감, 지식, 경험)과 외적 요

인(돈, 시간, 환경)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공연예

술 행동의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윤설

<그림 2> 연구모형의 가설검정 결과 

H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값 결과

1 태도 ➜ 행동의도 0.363 0.067 0.067  5.386 *** 채택

2 주관적 규범 ➜ 행동의도 0.031 0.077 0.077  0.399 0.690 기각

3 지각된 행동통제 ➜ 행동의도 0.420 0.067 0.067  6.269 *** 채택

4 행동의도 ➜ 정보소비 0.507 0.038 0.038 13.446 *** 채택

*** 채택12.9810.0590.0590.768콘텐츠소비➜행동의도5

0.023 채택 2.2680.0660.0660.150콘텐츠소비➜정보소비6

*** 채택15.6290.0430.0430.678정보생산➜콘텐츠소비7

*p < 0.05, **p < 0.01, ***p < 0.001

<표 9>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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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2011), 남정미, 유소이(2015), Perugini & 

Bagozzi(2001)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넷째, ‘행동의도는 정보소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는 β=0.507, p=.000으로 채

택되었다. 공연예술 작품을 향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비가 증가한다. 이는 정

보추구행동이론(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의지가 발생할 때 정보추구 

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공연예술분야에도 적용됨을 

시사한다(Krikelas, 1983; Zach, 2005). 

다섯째, ‘행동의도는 콘텐츠 소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는 β=0.768, p=.000

으로 채택되었다. 행동의도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직

접 구매를 통해 향유욕구를 충족하고 대상에 대한 

경험을 획득한다. 이는 소비자의 행동의도가 소비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남정미, 유소이, 2015; 

Richetin et al., 2008).  

여섯째, ‘정보소비는 콘텐츠 소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은 β=0.150, p=.000

으로 채택되었다. 정보소비가 선행되지 않은 콘텐츠 

소비가 즉시적 성격의 노출 행동이라면, 정보소비가 

선행된 콘텐츠 소비는 노출 전의 지식 습득이라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다르다. 따라서 

정보소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문화자본을 쌓을수록 

콘텐츠 소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김은미, 권경

은, 2015).

일곱째, ‘콘텐츠 소비는 정보생산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7은 β=0.678, p=.000

으로 채택되었다. 문화소비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는 

생산자나 대중매체보다는 소비자로부터 나오는 경우

가 많다(Caves, 2000). 생산자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대중매체는 생산자와의 관계로 인

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콘텐츠 소비자는 온라인상에서 

관련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본인의 문화자본을 체화

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화자본까지 축적한다고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문화소비 

양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연예술 소비자

의 문화소비 행동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

라서 현대 공연예술향유의 필요조건으로 떠오르는 

정보자본이 공연예술 소비자의 확장된 문화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문

화자본론의 정보자본 개념을 기반으로 문화소비 행

동을 정보소비, 콘텐츠소비, 정보생산으로 확장하

고, 해당 개념을 E-TPB에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설

계하였다.

연구모형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기존에 계획된 행동이론

에서 우수한 설명력을 보였던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

제가 공연예술상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도에도 정

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만, 주관적 규범의 

경우, ‘주변인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가’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인들

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설문항목

을 변경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Fishbein 

& Ajzen, 2010). 왜냐하면 문화소비는 오롯이 혼

자 향유하기 보다는 주변인에게 영향을 받아 함께 

향유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기

대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

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를 반영하여 주관적 규범의 측적문항을 정교하게 수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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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행동의도가 발생하면 

정보소비와 콘텐츠소비 행동이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이때 표준화 계수를 통해 행동의도가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할 때, 행동의

도가 정보소비에 미치는 영향력(0.038)보다 콘텐츠

소비 미치는 영향력(0.059)이 더 크다. 그러나 정

보소비가 콘텐츠소비에 미치는 영향력(0.066)이 크

기 때문에, 정보추구행동이 발생할수록 공연예술향

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보소비 

촉진을 위해서 온라인상에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공연예술 정보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연예술 소비자는 사전지식 

습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정보

추구행동은 문화자본 축적에 밑거름이 되며 실제 콘

텐츠 소비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

문이다. 특히 단발성 소비가 아닌 지속 소비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이미지 광고, 시즌제 부각, 유

명인 활용 등 각 공연별 차별성을 부각하여 잠재적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소비가 증가할수록 소

비자의 정보생산이 증가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생산은 개인의 문화자본 재

정립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문화자본 축적에도 기

여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소비를 촉진시

킨다. 선행연구에도 공연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

해를 기반으로 정보를 생산하여 타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일반 소비자를 ‘온라인 문화 매개자(김은미, 권

경은, 2012)’, ‘네트워크화된 소비자(서우석, 이호

영, 2010)’ 등으로 칭하며, 그 역할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계에서는 공연소비 촉진

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공연예술에 대한 정보를 생산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상에서 개별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성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의 전

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

다. 첫째, 문화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기존의 가

정 또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탈피하여 정보자본

에 적용하였다. 기존의 학력, 사교육 유무, 경제력 

등으로 문화자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소비 빈

도를 측정하는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정보자본

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자본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TPB 모형의 종속변수를 확장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전지

식, 애착도, 관여도 등을 독립변수에 추가한 확장 연

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비자의 문화

향유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행동의도가 실

제 행동을 대신할 좋은 지표로 가정되고 있기 때문

에(Armstrong et al., 2000), 많은 연구에서 행동

의도를 종속변수로 삼아왔다. 그러나 의도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의지의 표명일 뿐 현재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Ajzen, 1991),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 행동을 확장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기 때

문에 시사점을 갖는다.

셋째,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소비가 공연

관람, 즉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

하였으며, 콘텐츠 소비가 증가할수록 정보생산이 증

가함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로써 공연예술 기

관 및 기업이 관객과의 관계구축을 실시해야하는 필

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

다. 공연예술에 대한 정보자본 축적은 단기간에 기

업 또는 기관의 수익창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향

후 관객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문화예술의 장르를 공연예술에 국

한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타 장르에서 소비자 행

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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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문화예술 분

야별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면 발전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의 확장변수로 정보

소비와 정보생산만을 추가하여 연구모델을 설계하였

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더욱 다양한 문화소비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 행동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각의 행동은 정보추구성향, 연령, 디지털미디어 활

용 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문화소

비 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행동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1963년 Fishbein이 제시한 다속성 태도 모델 이후 

이론적으로 정립되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논문에서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까다로워서 ‘행동의도’를 종

속변수로 삼고 있다. ‘행동’의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행동의도 진술 과정에서의 오류, 예상치 않은 

상황에 따른 행동의 저하, 행동의도와 행동의 불완

전한 일치 등의 문제 때문이다(Morwitz et al., 

2007). 둘째, ‘행동의도’는 일반적으로 ‘~ 할 것이

다.’ 등의 어미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나, ‘실제 행동’은 현재를 기준으로 행하고 있는 상황

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에 ‘나는 ~한다.’라는 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시제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변수의 영향관계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행동의도 측정 후 동일 표본에게 2차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 즉, 행동의도와 행동 시점 

간의 시간 차이를 두어 소비자 행동을 파악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와 

소비 행동 간의 시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설

문을 실시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후속연구

에서는 실제 행동의도와 소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단연구를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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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havioral Analysis of the Consumers of 

Performing Arts Based on Informatio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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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how information capital developed based on the internet affects the 

expanded cultural consumption by consumers of performing arts. Hence, based on previous 

research, we extended cultural consumption behavior to information consumption, contents 

consumption, and creation of information, and then conducted analysis by applying these 

extended variables to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findings show that an increase in information consumption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performing arts. Performing arts are a typical experience good, which requires 

exploration for information prior to consumption, and such behaviors of information consumption 

serve as the basis of the accumulation of cultural capital, which takes a core role in leading up 

to the consumption of actual contents. Also, we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performing arts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activities of information creation on the part of 

the consumers. Cultural production contributes not only to the re-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capital of individual, but also to the online accumulation of cultural capital, and therefore it is 

directly linked to the overall consumption of culture in society. 

This paper holds implications in that it applied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cultural capital 

to information capital, in a departure from previous studies that have dealt with the family or 

the school. Additionally, this paper has significance in that detailed consumer behavior was 

analyzed by extending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ey Words: Information capital, Information consumption, Information Production, Performing 

arts, Theory of planne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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